신세계푸드, 가을 제철 ‘생무화과’ 듬뿍 올린 케이크 이마트서 출시
신세계푸드가 가을 제철을 맞은 생무화과를 활용한 베이커리 신제품을 선보인다.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특정 계절에 가장 맛있는 식재료를 찾아 즐기는 이른바 ‘제철 코어(Core)’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제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베이커리 매장에서 선보인 딸기, 망고, 멜론, 골드키위 등 제철과일을 활용한 홀케이크와 떠먹는 케이크 시리즈 또한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무화과를 활용한 케이크를 출시한다. 올해 무화과는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철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아져 가을 제철과일로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과육, 톡톡 씹히는 특유의 식감이 특징으로 최근 카페와 베이커리의 디저트 메뉴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2040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가을 제철 과일로 자리잡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이마트 베이커리 전용으로 선보인 ‘무화과에 무너진 요거트 케이크(2만7980원)’는 부드럽고 상큼한 요거트 크림 위에 생무화과를 풍성하게 올린 홀케이크다. 은은한 단맛의 무화과와 산뜻한 요거트 크림이 어우러져 제철 과일의 맛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함께 출시한 ‘떠먹는 무화과 요거트 케이크(9980원)’는 촉촉한 케이크 시트 사이에 요거트 크림과 무화과를 층층이 쌓아 올린 제품이다. 1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무화과를 활용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트레이더스 베이커리 매장에서는 신세계푸드가 개발한 대용량 ‘무화과 한가득 요거트 케이크(3만9980원)’를 선보인다. 케이크 위에 생무화과를 풍성하게 올려 특유의 부드러운 과육과 톡톡 씹히는 식감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4인 이상 가족이나 모임에서 함께 나눠 먹기 좋은 크기로 구성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최근 제철 식재료를 찾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대표하는 무화과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볼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제철 과일의 맛과 특징을 살린 베이커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